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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각으로 새롭게 미래로, ‘중소벤처기업부 명예공무원’ 첫 출근

□ 19명 중기부 명예공무원 8.3일(수) 중기부 세종청사로 첫 출근

□ 규제자유특구, 팁스타운 등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부서별
업무체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도 제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3일(수) 19명의 명예공무원들이

중기부로 첫 출근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명예공무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중기부를

방문해 직접 업무를 경험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을 듣고, 이를 중기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9명의 중기부 명예공무원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창원, 포항과 같이 세종에서 먼 지역에서도 명예

공무원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했으며,

창업공모전 수상 이력이나 중기청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이력 등 중소

기업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명예공무원으로 선발된 한 대학생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중기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를 해소해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른 대학생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명예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출근날 명예공무원들은 중기부 세종청사를 탐방하고, 현직 공무원

들로부터 정부 부처의 역할과 중기부 주요 사업들에 대해 직접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명예공무원들은 앞으로 3주 동안 규제자유특구와 같은 정책 집행현장을

방문하고, 부서별 업무체험 등 정책의 전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특히, 마지막 주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직접 만들어보고 현직 공무원들에게 역으로 제안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중기부 이하녕 혁신행정담당관은 “중기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은 청년

들의 새로운 시각을 접하는 좋은 기회”라며,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중기부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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